
일본면업진흥회 - “목화씨 프레젠트” 행사로 

목화의 우수성 널리 계몽 

 

일본면업진흥회에서는 1975년부터 시작하여 28년째인 금년(2002년)에도 미

국의 CCI(국제면업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목화씨(木花種) 프레젠트(present)”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매년 전국으로부터 수만통의 응모가 있어 총합계 248

만통(通)의 우편 응모로 290만포(包 : 씨 6∼7 알들이)의 목화씨가 보급되었

으며, 2001년에는 4만 7천통의 우편 응모로 5만4천포의 목화씨가 배달되어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어 광범위하게 목화를 사랑하는 코튼·팬(cotton 

fan)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목화씨는 미국의 목화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육지면(陸地綿 upland cotton)품

종으로서, 5월경에 씨를 심으면 여름에 꽃도 아름답게 피고, 다래가 여물어서 

터지면 깨끗하고 탐스럽게 활짝 피어난 목화솜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

도로 아름다워, 가정에서 화분으로 쉽게 재배하면 온 가족이 천연섬유인 코

튼의 매력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어 면 섬유의 우수성을 널리 계몽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응모방법은 응모자 주소·서명을 명기

하고, 반신(返信)용의 80엔 우표를 붙인 봉투를 담은 봉투로 응모하게 되어 

있다. 


